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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연구: 자발적 미취업과 비자발적 

미취업 여성의 차이1)

이 성 림*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및 미취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미취업자 분류기준으로 취업의사 유무이

외에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기준을 추가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자발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비자발적 미취업으로 미취업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미취업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1-5차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추정에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프로빗과 다범주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상태가 안정적인 취업

의사 없는 자발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상태가 불안정한 비자발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

취업자는 약 50% 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 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

험이 미취업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인력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I. 서론

  

  우리 나라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2020년경부터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현재 추세라면 가까

운 장래에 노동력 부족과 연금기금 고갈 등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

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약 절반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동아일보, 2001. 7월 

19일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한국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54%)

을 90%대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매킨지연구소에

서 내놓았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비스업과 지식산업 등의 분야에 3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야 하는데 이 가운데 대졸 

이상 인력이 채워야 할 전문직이 120만개지만 현 인력배출 구조상 남성인력 전원이 새로운 전문직

에 충원돼도 모자라서 이 자리를 대졸 여성들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노동공급)와 관련된 개인 및 가족특성을 

밝히고 있고 취업 여성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족상태, 산업 및 직업, 임금수준, 직업지위 분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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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여성 노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로부터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의 가사노

동 시간의 가치(의중임금-reservation wage)가 시장노동 시간의 가치(market wage)보다 큰 데에 

기인하는데, 가사노동시간의 가치(의중임금 수준)는 본인의 학력, 비근로소득, 다른 가계구성원의 

소득(특히 남편의 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부인의 가사노동대체 여부와 관련되고 시장노동

시간의 가치는 학력, 연령, 노동경력 등의 요인과 관련된다고 밝혀졌다(여정성, 1994; 문숙재‧김순

미‧윤소영, 1996; 김순미‧김혜연, 1998; 조유현, 1998; 김혜연, 2000; 김지경‧조유현, 2001; 김지경, 

2002).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과 여성의 낮은 지위와 연관된 문제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이 

저학력, 단순직 중심으로 발달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최강식․정진화, 1997; 김영옥, 1998; 금재호, 

2000). 여성 취업자의 대다수가  저기능, 저숙련 직무에 종사하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임

시, 일용직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 조립직, 단순근로 등의 저생산, 저임금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학력자일수록 전문직이나 고임금, 고숙련직을 선호한다고 할 때 직종 분포 상 이들의 취

업기회가 제한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고학력 

여성일수록 실망실업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김영옥(1998)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절반 이상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퇴진하고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현저히 감소한다. 30대 이후 본격적인 

출산과 양육기간이 지나면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학력별로 재진입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시기

를 지난 이후에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비율이 높으나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최강식․정진화 1997), 이는 기혼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단

순직, 미숙련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영

옥, 1998).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심의 연구로부터 취업하지 않은 여성 노동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여성 인

력활용 방안을 구축하고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알아 낼 수 있을 것 

같다. 

 여성의 미취업은 자녀 양육 등 가사 일에 보내는 시간이 시장노동에 보내는 시간보다 효용이 클 

때 시간 사용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자발적인 미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시장노동의 가치가 가사나 육아에 보내는 시간의 가치보다 크지만 차

별적 고용관행이나 관리 및 전문직 등 고학력 고임금 여성 인력의 채용을 기피 한다던가 또는 다

른 이유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의 부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은 비자

발적인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취업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노

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하는 여성과 함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미취업자의 이러한 차이에 따라 여성인력활용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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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력활용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반수 이상의 여성들

이 왜 취업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알아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취업여성을 미취업 원인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미취업 유형별로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

자 한다. 미취업 여성을 미취업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지, 그리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없는지의 기준에 따라 네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여성의 미취업 현상

을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논의의 출발은 시장노동과 가사일, 여가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는가를 설

명하는 고전적인 선택이론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노동공급 이론). 시간배분에 관한 고전적인 선

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시장재화와 가계생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비재를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고 가정한다(Becker, 1965; Abbot․Ashenfelter, 1976; Killingsworth․Heckman, 1986). 시장

상품은 일을 함으로써(시장 노동에 시간을 투입한 결과) 얻는 소득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가계생산

은 이러한 시장상품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형태(소비재라고 하기로 하고 여가도 넓은 의미의 소

비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계생산에는 시장상품(시장노동시간) 이외에 시간

(가계생산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은 일정한 시간 제약과 가계생산의 제약, 그리고 시장 노동을 통하여 벌 수 있는 소득과 자

산의 한도 내에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시장재화 즉, 시장노동시간과 가계생산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가계생산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업화되어서 소비재의 생산에 시장상품과 

가계생산시간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음식 재료를 가지고 가계생산

을 통하여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편의식품에 간단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식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 완전히 준비된 식사를 사서 먹을 수도 있다.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본인이 집에서 직접 돌볼 수 있고 사람을 고용하여 맡기거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시장재화에 대한 수요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의 수요와 연관되고 소득의 수요에 해당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보수가 주어지는 시장노동 시간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시장재화(즉, 재화획득에 사용하는 소득을 버는 노동시간)와 가계생산 시간의 소비로부터 얼마나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는 어느 편에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Blau & Ferber, 1992).

  첫째, 가정에 어린 자녀나 환자가 있다면 집안에서 이들을 돌보는 가계생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또한 시장재화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계생산 시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

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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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개인의 선호체계는 시장상품과 가계생산시간이 대체가능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계생

산이 시장재화로 쉽게 대체가능할수록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는 감소하여 가계생산 시간을 줄이고 

시장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회규범도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는 반드시 

엄마가 직접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장의 보육서비스로의 대체가 어렵고 시장재화보다는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여 가계생산 시간이 늘게 된다.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이나 사회적

인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치가 일반화되면 여성의 시장 노동시간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둘 것이고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도 증가할 것이다. 

  넷째, 본인 이외의 다른 가족원의 소득, 자산, 또는 다른 소득원으로부터의 가계소득이 소비재와 

시장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가능한 시장재화의 양이 늘어나

고 상대적으로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여 가계생산의 가치가 커지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소득효과라고 하는데  소득효과는 시간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소득의 증가와 더불

어 급격히 증가할 때 비교적 크고 또한 시장재화가 가계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체재로 인식되지 않

을 때 효과가 커진다. 소득효과가 크면 개인은 시장 노동시간을 가계생산시간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섯째, 시장노동의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생산 시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시장

노동 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가계생산 시간을 시장상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중임금은 시장노동

시간이 0인 점에서 시장재화와 가계생산시간에 대한 개인의 선호체계(효용곡선)의 한계대체율로서 

가계생산 시간 1시간을 더 갖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시장재화의 가치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에 참

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시장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가치(임금율)와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의중임금-

가계생산시간과 시장재화의 한계대체율)를 비교하였을 때 시장 노동시간의 가치가 가계생산 시간

의 가치보다 크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가계생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시장재화(소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확장되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

어 여성의 임금 수준도 향상되었다. 게다가 도시화의 진전으로 가계생산의 시장재화 대체와 시장 

구매의 편리성은 증가하고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고 자동차, 에어컨, 컴퓨터 등 각종 생활 편리품과 

상품이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면서 생활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생산보다는 시장재화(소득)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왔다. 다른 한편 결혼 연령의 증가, 이혼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감소로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는 감소하였다는 것이다(Blau․Ferber, 1992).    

  여성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가계생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의중임

금과 시장노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장임금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유현, 1999).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추

정을 시도하였다. 추정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함으로써 미취업이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인지(자발적 미취업) 아니면 다른 상황적인 요인에 따른 선택의 결과(비자발적 미취업)인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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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보고자 한다.  

2.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 회귀모형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하기 위하여 노동공급이론과 여성의 노동 공급에 대한 

선행의 실증연구 결과(여정성, 1994; 문숙재 외, 1996; 김순미 외, 1998; 조유현, 1998; 김혜연, 2000; 

김지경 외, 2001; Ferber․Green, 1985)를 바탕으로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여성의 노동공급 이론

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의중임금은 가계생산에 대한 수요, 가계생산의 시장대체 가능성, 가계소득 

및 자산, 가계생산과 시장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 또는 신념, 가계생산의 효율성 등이 영향을 미

치고, 시장임금은 인적자본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형회

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의중임금=f1(가계생산에 대한 요구, 가계생산의 시장대체 가능성, 가계의 경제적 자원, 가계생산

의 효율성, 개인적 선호 및 신념) 

  가계생산에 대한 요구는 결혼상태, 가구원수, 중․고등학생 자녀 유무, 초등학생 자녀 유무, 6세 

미만 자녀 유무로 측정하였고 조모나 모친은 동거할 경우 가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나 (조)모친 동거 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가계생산의 시장 대체 가능

성은 광역시, 지방도시, 군부의 거주지역으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계소득, 부채총액, 주택가치,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여부를 포함하였다. 가계생산의 효

율성은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력이 높은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계관리에 

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들의 의중임금은 높아지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은 기대임금이 높아 

취업 가능성도 높지만 다른 한편 전업주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Blau & Ferber (1992)의 

분석에 근거하여 가계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학력 및 전공을 포함하였다. 이외에 선호

와 신념을 나타내는 변수로 연령,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 임금, 근로시간,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를, 그리고 남성 가장의 직업, 학력, 종사상의 지위를 포함하였다. 

  시장임금=f2(인적자본, 노동시장 상황, 근로상태)

  시장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 학력 및 전공, 연령,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여부, 취업

연수를, 근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종사상의 지위와 근로시간을,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

내는 변수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단기의 패널자료이므로 지역에 따른 편차를 반영하기 위해 거

주지역변수를 포함하였고 조사 연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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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실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15세 이상 여

성의 약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및 출산

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로 25-34세 연령층에서 급락하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에

서 다시 정점에 달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최강식․정진화, 

1999), 9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변화 추이를 고찰한 금재호(2000)에서는 결혼이후에도 직장에 근무

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원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

동시장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와 분석은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취업실태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연구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이 주로 취업한 산업부문은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음식 숙박업이며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

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나(최강식․정진화, 1997) 전체 여성 가운데 이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신 여성 중 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은 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종사하는 직업 분포를 보면 관리 및 전문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낮으나 

농림어업, 판매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보다 높다. 대부분의 여성은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

능․조립직, 단순근로 등의 저생산,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경험의 축적이 생산성 향

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셋째, 종사상의 지위 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비임금근로자 특히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

로 높다. 취업의 증가가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금재호 2000). 

  넷째, 실업에 대하여 여성의 실업율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상당수

가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곧

바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다(금재호 2000).  

  여성 노동의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여성 노동의 취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른 문제점은 경력단

절이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차별, 불확실한 미래와 경력개발의 한계, 결혼, 육아 

등의 사유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고 이러한 경력단절이 고임금, 

고숙련, 고기능 직종에의 여성 진출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지경, 2002; 박수미, 2002; 

김혜연, 2000; 금재호, 2000; 최강식 외, 1997; 방하남, 1996; 문숙재 외, 1996; 조정문, 1994). 금재호

(2000)는 90년대 한국 여성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미흡하

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성이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취업이 용이하지만 고임

금, 고숙련 직종에의 취업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여성 노동 시장에 대한 진단은 취업한 여성노동의 노동생산성이 대체로 낮고 경력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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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취업이 불안정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미취업상태의 불안

정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미취업자 가운데 특히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방대한 규모의 여

성 유휴인력(실업자와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이 존재하는 한편(금재호, 2000) 출산 및 육

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났지만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에 재 진

입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인 미취업자와 취업할 의사를 갖지 않은 안정적인 미취업 여성이 혼재할 

것이다. 

  미취업자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자를 포함함으로써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모든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비경제활동 여성 중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구직을 

포기한 여성이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과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은 구직 여부를 떠나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표 1>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추이                            %

연도
경제활동

참여율
취업자 비율 구직자비율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구직단념자
1)
 

비율

미취업자
2)
비

율

1998 47.06 44.39 2.67 52.94 55.61

1999 47.61 45.18 2.43 52.38 54.81

2000 48.59 46.98 1.61 51.41 0.40 53.01

2001 49.48 47.67 1.51 50.82 0.26 52.32

2002 49.71 48.45 1.27 50.29 0.14 51.56

1)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사유로  일거리를 구하

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2) 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I.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구조의 특성상 미취업의 원인은 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하고 미취업 여성의 취업의사를 

기준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취업자, 구직자, 취업할 의사가 있는 비경활자, 취업할 의사가 없는 비경활자로 구

분하여 분포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미취업자의 미취업 사유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조사자료를 

통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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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과 미취업 여성이 취업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임금을 추정하

고 미취업상태별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크면 자발적 미취업자, 그 반대의 경우 비자발적 미취업자라고 

하고 이들을 취업의사가 있는 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자로 세분하여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도

출하고 여성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V.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차부터 5차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

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상

태와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8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총 5000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2002

년까지 5차에 걸친 조사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매해 조사시 원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 형성된 가구가 표본에 편입되었고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최초 표본에서 이탈되는 가구가 생김에 따라 표본 가구 수와 개인 조사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5차에 걸친 노동패널 조사의 연도별 표본크기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노동패널조사 표본 크기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표본가구수  5,000 4,509 4,267 4,331 4,417

원개인조사대상자수 13,738 11,237 10,740 10,607 10,557

신규표본진입자수 - 803 466 444 409

  본 연구는 미취업의 명백한 원인이 되는 학업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에서 학업을 마

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였다. 또한 개인 및 가계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에 대한 상태의 변화에 집

중하기 위하여 취업 및 미취업의 노동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45세 이후 연령대 여성도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고 노동시장 진입, 탈퇴, 재진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20세 이상 45세 이하 성인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도별 조사에 포함된 분석대상 표본 수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여성표본 가운데 학생을 제외한 20세 이상 45이하 여성 표본 수는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

나 전체 노동패널 조사 조사대상 여성의 44%에서 51%의 범위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45세 이하 



- 365 -

여성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은 1998년 약 47%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으나 이후부터 그 비중이 

증가하여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2002년 현재 취업자는 약 56%, 미취업자는 44%로 나타났다. 

<표 3> 20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학생 제외)의 노동시장 참여 상태  -빈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여성전체 6948 (100) 6233(100) 5791(100) 5951(100) 5673(100)
20-45세 여성 3526(50.75) 3079(49.40) 2781(48.02) 2665(44.78) 2515(44.33)
  취업자 1664((47.19) 1594(51.77) 1449(52.10) 1439(54.00) 1420(56.46)
  미취업자 1682(52.81) 1485(48.23) 1332(47.90) 1226(46.00) 1095(43.54)

2. 분석방법

가. 미취업 여성의 시장임금 추정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시장임금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임금이 관찰되는 취업자의 

임금 자료를 통하여 임금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미취업자가 취업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시장

임금을 추정하고자 한다. 임금회귀식은 Heckman의 2단계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방법을 적용

하여 추정하였다. 1998년 1차 조사에서는 자격증 유무와 직업훈련 여부 등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서 1차 조사자료를 제외하고 1999년 2차 조사자료부터 2002년의 

5차 조사자료의 4년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임금회귀식의 추정하였다. 패널자료 분석 방법으로

는 오차항을 개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ci), 시간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부분(vt)과 임의로 차이나는 부분-랜덤 에러항(εit)의 세 부분으로 분리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two-factor 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패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회귀분석에 보다 많은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동일한 개인에 

대한 오차항(ci)을 통하여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인적인 특성의 효과가 어느 정도 통제

되어 추정된 회귀계수의 정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two-factor 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조사시점의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vt 항을 통하여 통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의중임금의 추정에 199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서 연도가 다른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같이 놓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영향이 

통제된 추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귀모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추정 표본 선택(sample selection)은 취

업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업여부에 대한 패널자료의 랜덤효과 모형을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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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zit
*
=ϒ‘wit +uit, uit=dt +qit, 

            zit
*
: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zit=1(취업) if z*it>0,  zit=0(미취업)  if z*it<=0 

            wit: 상수항을 포함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

            uit: 오차항. 오차항은 다시 i번째 개인의 그룹 오차항(dt)과 랜덤오차항(qit,)으로 분리   

                함

<식 1>의 회귀모형을 프로빗 랜덤효과 분석방법으로 추정하여 임금에 관한 표본선택 회귀모형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본선택항[λit=ϕ(ϒ‘wit/σu)/Φ(ϒ‘wit/σu)]-inverse Mill's ratio를 산출하였다. 임금회

귀모형에 표본선택항, 람다(λit)를 추가하여 취업자로부터 관찰되는 임금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은 임금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식 2>   log(yit)=a + B'xit+B'λλit+ci +vt +εit

        yit: i 번째 취업자의 t년도 임금

        xit : i번째 취업자의 t년도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벡터

        λit : i번째 취업자의 t년도 sample selection correction 항

        ci : 개인오차항

        vt : 시간오차항 

        εit : 랜덤오차항

  임금 회귀모형이 추정되면 미취업자의 시장임금은 추정회귀식에 미취업자의 개인 및 가계특성을 

대입하여 산출한다. 

  미취업자 임금=exp(a  ̂ + B^'xit+B'λ^λit);   (회귀계수)  ̂ : 추정회귀계수

               

취업여부 및 임금회귀식에 포함된 표본의 독립변수에 관한 사항은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

다2). 

2)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에 결측치가 있거나 응답이 잘못된 사례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어서 표본 수가 앞 절의 <표 

3>에 나타난 표본수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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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시장임금 추정 표본 특성-빈도(%); 평균(SD)

 연도 1999 2000 2001 2002

표 본 수 2966 2688 2560 2448

취 업 자 1546(52.12) 1382(51.41) 1348(52.66) 1293(52.82)

연   령 33.28(7.06) 33.20(7.16) 33.17(7.13) 33.09(7.05)

학   력

중학교 미만 637(21.48) 524(19.49) 459(17.93) 364(14.87)

고등학교 이하 1572(53.00) 1429(53.16) 1316(51.41) 1232(50.33)

전문대 299(10.08) 319(11.87) 357(13.95) 380(15.52)

대학교 이상 458(15.44) 416(15.48) 428(16.72) 472(19.28)

전   공

(전문대 및 

대학이상)

인문과학 261(34.48) 230(31.68) 249(32.09) 245(32.07)

사회과학 106(14.00) 125(17.22) 109(14.05) 110(14.40)

이공계열 123(16.25) 126(17.36) 179(23.07) 171(22.38)

의학계열 124(16.38) 109(15.01) 119(15.34) 126(16.49)

예체능계열 61(8.06) 60(8.26) 61(7.86) 54(7.07)

교육계열 82(10.83) 76(10.47) 59(7.60) 58(7.59)

결혼상태

미혼자 633(21.34) 627(23.33) 600(23.44) 608(24.84)

기혼 유배우자 2238(75.46) 1974(73.44) 1896(74.06) 1760(71.90)

기혼 무배우자 95(3.20) 87(3.24) 64(2.50) 80(3.27)

가족상황

가구원수 4.14(1.16) 4.03(1.11) 4.07(1.14) 3.92(1.12)

중고등학생 자녀있음 966(32.57) 809(30.10) 711(27.77) 638(26.06)

초등학생 자녀있음 907(30.58) 832(30.95) 771(30.12) 725(29.62)

6세 미만 자녀있음 903(30.45) 751(27.94) 775(30.27) 715(29.21)

(조)부모/모친 동거 283(9.54) 236(8.78) 223(8.71) 187(7.64)

가족소득

(단위:만원)

가계소득 161.69(118.41) 175.55(117.02) 197.07(156.31) 238.49(193.67)

본인소득제외 127.08(113.77) 137.61(116.28) 149.26(154.14) 181.68(185.33)

거주지역

서  울 802(27.04) 688(25.60) 611(23.87) 578(23.61)

경  기 905(30.51) 856(31.85) 822(32.11) 799(32.64)

광역시 596(20.09) 528(19.64) 512(20.00) 480(19.61)

지방도시 및 군부 663(22.35) 616(22.92) 615(24.02) 591(24.14)

직업훈련 받  음 411(13.86) 407(15.14) 472(18.44) 524(21.41)

자 격 증 있  음 660(22.25) 582(21.65) 585(22.85) 589(24.06)

   <표 5> 시장임금 추정 표본 특성: 취업자 특성-빈도(%); 평균(SD)

1999 2000 2001 2002

직   업

관리 및 전문직 195(12.68) 140(10.32) 149(11.10) 143(11.11)

준전문직 및 기술직 151(9.82) 181(13.34) 180(13.41) 221(17.17)

사무직 260(16.91) 259(19.09) 272(20.27) 275(21.37)

팬매 및 서비스직 496(32.25) 397(29.26) 392(29.21) 355(27.58)

기능 및 노무직 436(28.35) 380(28.00) 349(26.01) 293(22.77)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778(50.82) 781(57.55) 810(60.36) 888(69.00)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288(18.81) 246(18.13) 200(14.90) 217(16.86)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64(4.18) 49(3.61) 58(4.32) 61(4.74)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164(10.71) 137(10.10) 129(9.61) 120(9.32)

무급가족종사자 237(15.48) 144(10.61) 145(10.80) 1(0.08)

경력년수 년 5.56(4.97) 5.99(4.79) 6.45(4.70) 5.89(4.17)

근로시간
시간제 1285(83.55) 194(14.30) 188(14.01) 161(12.51)

전일제 253(16.45) 1163(85.70) 1154(85.99) 1126(87.49)

직업훈련 받음 223(14.50) 225(16.58) 310(23.10) 352(27.35)

자 격 증 있음 375(24.38) 320(23.58) 337(25.11) 344(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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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취업자의 의중임금 추정 

  

관찰되지 않은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조

사에서 “새로운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의중임금으로 하였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이러한 의중임금에 관한 질문은 1차 

조사에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2차 조사부터는 구직자에 국한하여 조사하

여서 1차 조사에서 의중임금을 보고한 미취업자는 전체 미취업자의 25%, 2차 조사에서는 4.25%에 

그치고 있고 이후부터는 더욱 줄어서 2002년 현재 20세 이상 45세 미만 비학생 여성 미취업자 가

운데 의중임금을 나타낸 미취업자는 71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자의 3%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분석

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을 추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중임금을 추정하는데 조사자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8년의 1차 조사 자료

를 사용하였다. 의중임금에 관한 자료가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에 국한하여 존재하

므로 추정 방법도 시장임금을 추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 표본선택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첫 번

째 단계에서 의중임금이 조사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와 의중임금이 조사되지 않은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두 집단으로 미취업자를 구분하여 프로빗 분석을 함으로써 의중임금

회귀분석에 사용될 표본선택항(inverse Mill's ratio)을 산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의중임금을 보

고한 집단의 의중임금 자료를 사용하여 의중임금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를 적용

하여 의중임금이 조사되지 않은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의 기댓값을 산출하여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

였다. 

  프로빗 분석에서는 구직을 하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을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한 이분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표본선택 의중임금 회귀분석에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미

취업자의 의중임금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의중임금의 추정에 포함된 변수와 표본의 특성

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다. 여성의 미취업 상태의 결정요인 분석 

  미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의 추정값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는 미취

업 상태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간주하여 자발적인 미취업으로(임의로) 명명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미취업 상태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임의로) 비자발적

인 미취업으로 명명하였다.  

  미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인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에

는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을 하고자 하지만 구직을 중단하거나 단념한 여성들과 일자리가 있

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여성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가 있는 실망실업자

(또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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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의중임금 추정 표본 특성-빈도(%); 평균(SD)

전 체
구직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

의중임금-평균(표준편차) 81.41 (48.33) 81.57 (48.25) 0.00 (0.00)

개인특성 연령-평균(표준편차) 38.54 (10.35) 37.47 (9.87) 39.37 (10.63)

학  력

중학교 미만 797 (32.93) 335 (31.94) 462 (33.70)

고등학교 이하 1194 (49.34) 509 (48.52) 685 (49.96)

전문대 168 (6.94) 95 (9.06) 73 (5.32)

대학교 이상 261 (10.79) 110 (10.49) 151 (11.01)

전  공

인문과학 146 (34.19) 62 (29.95) 84 (38.18)

사회과학 80 (18.74) 45 (21.74) 35 (15.91)

이공계열 65 (15.22) 31 (14.98) 34 (15.45)

의학계열 77 (18.03) 36 (17.39) 41 (18.64)

예체능 및 기타 계열 23 (5.39) 15 (7.25) 8 (3.64)

교육계열 36 (8.43) 18 (8.70) 18 (8.18)

결혼상태

미혼자 202 (8.35) 152 (14.49) 50 (3.65)

기혼 유배우자 2090 (86.36) 827 (78.84) 1263 (92.12)

기혼 무배우자 128 (5.29) 70 (6.67) 58 (4.23)

가족상황

가구원수-평균(표준편차) 3.98 (1.16) 3.98 (1.16) 3.98 (1.15)

6세미만 자녀있음 822 (33.97) 258 (24.59) 564 (41.14)

초등학생 자녀있음 609 (25.17) 289 (27.55) 320 (23.34)

중고등학생 자녀있음 564 (23.31) 298 (28.41) 266 (19.40)

(조)부모 혹은 (조)모친 동거 213 (8.80) 86 (8.20) 127 (9.26)

가계의

경제적

자  원

(만원)

가계소득-평균(표준편차) 167.82 (422.45) 160.73 (445.81) 173.25 (403.74)

주택 가치-평균(표준편차) 6254.50 (7420.96) 5819.98 (6520.71) 6586.96 (8028.50)

부채총액-평균(표준편차) 1151.36 (3832.23) 1290.65 (3550.82) 1044.78 (4032.34)

경제적 어려움 있는 가계 1157 (47.81) 590 (56.24) 567 (41.36)

남  성

가장의

직  업

관리 및 전문직 153 (9.81) 42 (6.47) 111 (12.20)

준전문직 및 기술직 249 (15.97) 108 (16.64) 141 (15.49)

사무직 215 (13.79) 95 (14.64) 120 (13.19)

판매 및 서비스직 192 (12.32) 83 (12.79) 109 (11.98)

기능 및 노무직 750 (48.11) 321 (49.46) 429 (47.14)

남성가장의

종사상의

지  위

정규직 임금근로 1042 (59.41) 412 (56.98) 630 (61.11)

비정규직 임금 근로 175 (9.98) 86 (11.89) 89 (8.63)

자영자-종업원 있음 195 (11.12) 65 (8.99) 130 (12.61)

자영자-종업원 없음 342 (19.50) 160 (22.13) 182 (17.65)

남  성

가장의

학  력

중학교 미만 600 (26.87) 280 (29.79) 320 (24.75)

고등학교 이하 942 (42.19) 399 (42.45) 543 (42.00)

전문대 148 (6.63) 69 (7.34) 79 (6.11)

대학교 이상 543 (24.32) 192 (20.43) 351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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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의중임금 추정 표본특성-빈도(%); 평균(SD)-계속

전체
구직자 및 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

거주지역

서 울 674 (27.85) 286 (27.26) 388 (28.30)

경 기 798 (32.98) 347 (33.08) 451 (32.90)

광역시 415 (17.15) 172 (16.40) 243 (17.72)

지방도시 및 군부 533 (22.02) 244 (23.26) 289 (21.08)

희망근로

시간

시간제 - 563 (59.03) -

전일제 - 372 (40.97) -

취업경험 있음 1877 (77.56) 908 (86.56) 969 (70.68)

이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77 (4.10) 29 (3.19) 48 (4.95)

준전문직 및 기술직 195 (10.39) 100 (11.01) 95 (9.80)

사무직 531 (28.29) 205 (22.58) 326 (33.64)

판매 및 서비스직 433 (23.07) 257 (28.30) 176 (18.16)

기능 및 노무직 427 (22.75) 214 (23.57) 213 (21.98)

기타 214 (11.40) 103 (11.34) 111 (11.46)

이전 직업

종사상의

지  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1283 (68.35) 563 (62.00) 720 (74.30)

정규직 임금 근로자 372 (19.82) 236 (25.99) 136 (14.04)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62 (3.30) 31 (3.41) 31 (3.20)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86 (4.58) 45 (4.96) 41 (4.23)

무급가족종사자 73 (3.89) 32 (3.52) 41 (4.23)

경력연수-평균(표준편차) 6.15 (5.33) 6.30 (5.34) 6.01 (5.31)

이전 직업 임금 및 보수-평균(표준편차)

(만원)
58.39 (148.17) 56.29 (47.39) 60.36 (201.09)

구직자의 판별 기준이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혹은 지난 1개월 동안 구직여부이어서 취업의사가 있

으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취업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구직자와 미취업 상태가 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여성을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상태이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로서 한 범주로 하고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미취업자를 다른 한 범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미취업 상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은 네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취업

의사가 있는 자발적인 미취업자, (2)취업의사가 없는 자발적인 미취업자, (3)취업의사가 있는 비자

발적인 미취업자, (4)취업의사가 없는 비자발적인 미취업자. 

  이러한 미취업 상태가 미취업 여성의 개인 특성 및 가계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분석하

기 위하여 다범주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다범주로짓분석에 대해 아직

까지 패널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아서 최근 자료인 2002년 5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표본의 특성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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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취업의사유무 및 자발적/비자발 상태별 표본특성-빈도(%); 평균(SD)

자발적/취업 의사 

없음 

비자발적/취업의

사없음 

자발적/취업 

의사있음 

비자발적/취업의

사있음

표  본  수 561 314 118 108

학   력

 

중학교 미만 74 (13.19) 35 (11.15) 21 (17.80) 8 (7.41)

고등학교  339 (60.43) 175 (55.73) 60 (50.85) 61 (56.48)

전문대 84 (14.97) 34 (10.83) 25 (21.19) 21 (19.44)

대학교 이상 64 (11.41) 70 (22.29) 12 (10.17) 18 (16.67)

전   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인문과학 41 (31.06) 33 (34.74) 11 (31.43) 12 (36.36)

사회과학 11 (8.33) 19 (20.00) 2 (5.71) 9 (27.27)

이공계열 26 (19.70) 35 (36.84) 3 (8.57) 10 (30.30)

예체능 및 기타 계열 34 (25.76) 3 (3.16) 11 (31.43) -

의학계열 9 (6.82) 4 (4.21) 3 (8.57) 1 (3.03)

교육계열 11 (8.33) 1 (1.05) 5 (14.29) 1 (3.03)

연   령 세 33.6 (6.3) 33.2 (6.1) 33.7 (7.1) 30.9 (7.4)

거주지역

서울 123 (21.93) 76 (24.20) 20 (16.95) 21 (19.44)

경기 184 (32.80) 82 (26.11) 55 (46.61) 35 (32.41)

광역시 111 (19.79) 69 (21.97) 22 (18.64) 21 (19.44)

지방도시 및 군부 143 (25.49) 87 (27.21) 21 (17.80) 31 (28.70)

결혼상태 

미혼자 42 (7.49) 48 (15.29) 25 (21.19) 47 (43.52)

기혼 유배우자 510 (90.91) 264 (84.08) 89 (75.42) 60 (55.56)

기혼 무배우자 9 (1.60) 2 (0.64) 4 (3.39) 1 (0.93

가구원수 명 3.9 (1.0) 4.0 (1.1) 3.8 (1.0) 4.2 (1.1)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122 (21.75) 68 (21.66) 28 (23.73) 26 (24.07)

초등학생 자녀 있음 156 (27.81) 160 (50.96) 23 (19.49) 45 (41.67)

6세미만 자녀 있음 295 (52.58) 132 (42.04) 33 (27.97) 23 (21.30)

(조) 부모/모친동거 동거함 16 (2.85) 32 (1019) 8 (6.78) 9 (8.33)

가계소득 만원 241.1 (228.1) 200.5 (185.6) 197.1 (110.1) 165.0 (130.8)

순 자 산 만원 12589 (18286) 10012 (13325) 6431 (25131) 8690 (11086)

경제적 어려움 있음 274 (48.84) 178 (56.69) 65 (55.08) 68 (62.96)

자격증 있음 있음 96 (17.11) 89 (28.34) 17 (14.41) 32 (29.63)

직업훈련 받음 있음 52 (9.27) 65 (20.70) 16 (13.56) 29 (26.85)

직장경력 있음 456 (81.28) 266 (84.71) 102 (86.44) 84 (77.78)

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33 (7.76) 7 (2.87) 6 (6.00) 1 (1.32)

준전문직 및 기술직 66 (15.53) 12 (4.92) 18 (18.00) 2 (2.63)

사무직 118 (27.76) 126 (51.64) 18 (18.00) 44 (57.89)

판매 및 서비스직 139 (32.71) 34 (13.93) 39 (39.00) 11 (14.47)

기능 및 노무직 69(16.24) 65 (26.64) 19 (19.00) 18 (23.68)

전 직업

종사상 지위

비규직 임금근로자 286 (62.86) 209 (78.57) 53 (51.96) 61 (72.6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107 (23.52) 32 (12.03) 33 (32.35) 15 (17.86)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13 (2.86) 3 (1.13) 3 (2.94) 1 (1.19)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27 (5.93) 5 (1.88) 12 (11.76) 2 (2.38)

무급가족종사자 22 (4.84) 17 (6.39) 1 (0.98) 5 (5.95)

전직장 임금/보수 만원 61.7 (58.2) 57.9 (43.6) 67.1 (38.1) 63.5 (36.7)

남성 가장의 직업

관리 및 전문직 46 (8.95) 28 (9.76) 6 (5.71) 5 (5.56)

준전문직 및 기술직 78 (15.18) 55 (19.16) 12 (11.43) 7 (7.78)

사무직 68 (13.23) 23 (8.01) 8 (7.62) 4 (4.44)

판매 및 서비스직 72 (14.01) 23 (8.01) 10 (9.52) 15 (16.67)

기능 및 노무직 218 (42.41) 129 (44.95) 57 (54.29) 43 (47.78)

기 타 32 (6.23) 29 (10.10) 12 (11.43) 16 (17.78)

남성 가장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 - - -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 - -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 - -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 - -

남성 가장 학력

중학교 이하 85 (16.19) 43 (14.93) 24 (22.43) 20 (22.22)

고등학교 이하 242 (46.10) 126 (43.75) 45 (42.06) 43 (47.78)

전문대 58 (11.05) 32 (11.11) 13 (12.15) 9 (10.00)

대학교 이상 140 (26.67) 87 (30.21) 25 (23.36)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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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여성의 취업 및 미취업 현황 및 추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정규교육을 마친 20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 중 취업자

가 56%, 미취업자가 44%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대다수(약 79%)는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들

이다. 취업대기 상태에 있는 구직자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

을 모두 고려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20-44세 연령대 여성의 실질적인 실업율은 2002년 현

재 9%대에 달하여 공식적인 경제활동통계에 나타난 결과, 약 1.4%(통계청, 2003)보다 높게 나타났

다. 

  

    <표 8>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직자 345(9.78) 131(4.25) 94(3.38) 73(2.74) 71(2.82)

비경활-취업의사 있음 531(15.06) 212(6.89) 222(7.98) 223(8.36) 161(6.40)

비경활-취업의사 없음 986(27.96) 1142(37.09) 1016(36.53) 930(34.90) 863(34.31)

취업자 1664(47.19) 1594(51.77) 1449(52.10) 1439(54.00) 1420(56.46)

전체 3526(100.00) 3079(100.00) 2781(100.00) 2665(100.00) 2515(100.00)

  지난 4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경제위기의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1998년에는 

취업자의 비중이 낮고 또한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중도 낮은 반면 구직자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비중이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부터 

2002년까지는 취업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비중은 꾸

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비중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표 1-8>는 각 년도에 각각의 경제활동 상태가 이전 년도에는 어떤 상태에서 변화된 것이고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이동하는지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수가 증가할수록 취업자 수가 감

소한 것은 조사 햇수가 거듭됨에 따라 표본으로부터 탈락한 사례수가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비율의 변화를 중심으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직자의 대다수는 이전에 취업자였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구직자의 약 10% 정도는 과거에도 구직상태에 있어서 실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 1999년 이후 구직자의 다음 년도 취업률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취업률은 절반

에도 못 미친다. <부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전년도 구직자의 약 41%는 취업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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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지만 23%는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활자로, 나머지 약 20%는 구직활동을 지속하거나 취업의

사는 있지만 구직을 중단한 상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직자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은 전년도에 취업의사가 없는 완전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직을 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한 경우이다. 전년도 이전

의 상태를 보면 취업자였던 경우가 보다 많이 나타난다. 이후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보면 4분

의 1 정도는 다음 연도에 취업으로 이동하였고 약 절반 정도는 완전비경활상태로, 그리고 5분의 1

에서 4분의 1 정도는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장기의 추이

를 보면 취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70% 이상은 전년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 2년 혹

은 3년 전에는 취업상태였거나 구직 또는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계속 조사된 완전비경제활동 여성 중에 3-4년 전에 취업자였던 여성

은 4분의 1에 달한다. 역으로 1998년 현재 완전비경제활동 여성 가운데 2002년 까지 표본에 남아있

는 여성의 약 29%는 취업상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전년도 계속 취업자는 약 74%에 그치고 나머지 약 26%는 전년도에 미취업자여서 경

제위기 이후 일부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을 떠난 한편 새로운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여성의 대다수는 1년 이상의 장기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부터 

취업자의 약 80%(표본탈락자 및 신규 표본진입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임)이상이 다음 연도에도 

취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취업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전

년도 취업유지 비율은 1998년 취업자 기준으로 4년 후에도 7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서 이탈한 여성은 취업의사가 없는 완전 비경활상태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0>에 취업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와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이 취업하

지 않으려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비구직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일자리가 없다고 여기거나 포기한 경우였고 다른 3분의 1은 자녀 양육과 가사일로 인해 구직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실망실업자와 구직을 연기한 미취업자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그 이유가 자녀 양육이었고 25% 이상이 가사일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경제위기 직후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였고 이후에 구직자와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았고 감소하였으며 이들

이 취업하면서 여성의 취업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상태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

제활동 상태는 단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인 반면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과 취업상태는 장기

적으로 지속되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취업자가 비경제활

동 상태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상

태로 보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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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의 비 구직 이유-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122(22.60) 41(19.34) 64(28.96) 39(18.84) 8(5.67)

원하는 임금수준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28(19.86)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 - - - 3(2.13)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92(17.33) 37(17.45) 42(19.00) 39(18.84) 8(5.67)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21(3.95) 5(2.36) 4(1.81) 4(1.86) 2(1.42)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벌 때문에 11(2.07) 1(0.47) 4(1.81) 3(1.40) 1(0.71)

구직결과를 기다림 5 (0.94) 2(0.94) 4(1.81) 9(4.19) -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128(24.11) 59(27.83) 49(22.17) 38(17.67) 32(22.70)

가사일 때문에 65(12.24) 36(16.98) 16(7.24) 38(17.67) 16(11.35)

건강상 이유로 33(6.21) 8 (3.77) 13(5.88) 18(8.37) 7(4.9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 - - 26(18.44)

기타 103(10.55) 23(10.85) 25(11.31) 27(12.56) 10(7.09)

전체 531(100.00) 212(100.00) 221(100.00) 215(100.00) 141(100.00)

   <표 10>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비취업 이유-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학업 때문에  16(1.62) 29(2.54) 24(2.26) 39(3.87) 12(1.21)

아이를 키우는 일 때문에 579(58.72) 509(44.57)  533(50.24)  524(51.98) 517(52.12)

가사일 때문에 230(23.33) 401(35.11)  297(27.99)  288(28.57) 273(27.52)

퇴직하여서 2(0.20) 3(0.26)  2(0.19) - -

나이가 많아서 - -   90(8.48)  2(0.20) -

건강문제로 90(9.13) 89(7.79)  61(5.75) 46(4.56) 61(6.15)

당분간 쉬고 싶어서 20(2.03)  36(3.15)  53(5.00) 64(6.35) 53(5.34)

기  타 49(4.97) 75(6.57)  1(0.09) 45(4.46) 76(7.66)

전   체 986(100.00) 1142(100.00) 1061(100.00) 1008(100.00) 992(100.0)



- 375 -

달리 표현하면 취업자가 취업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미취업자가 미취업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향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약 절반 이상이 취업자이고 약 절반 정도는 미취업자이며 취업자의 70% 이상

이 장기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취업 여성의 약 60% 이상이 장기적으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들 가운데 나머지 약 30%와 약 40%, 즉 전체 여성의 약 3분의 1은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과 미취업 상태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자의 미취업의 주된 이유

는 자녀양육과 가사일로 나타났다.  

     

2.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 결과

  의중임금 회귀모형 추정 결과가 <표 11>에, 시장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에 나타

난 바와 같다. 각 회귀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추정회귀계수에 여성 개인의 특성과 

가계특성을 대입하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결과는 <표 13-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추정된 의중임금 회귀모형으로부터 산출한 의중임금은 구직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의 경

우 월 평균 87만원으로 추정되어 실제 관측값 85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3).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

업자의 의중임금은 이보다 낮아서 약 83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임금회귀모형에 의해 산출된 임금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을 비교하면 추정값은 연도에 따른 변동

을 오차항을 통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에 관측값에 비해 연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나타났다. 2001년

까지 미취업자의 임금 추정값이 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이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저기능, 저임금 직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최강식 외, 1997); 김영

옥, 1999; 금재호, 2000)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줄어들었고 2002년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본의 

특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학력이 점차로 높아져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한편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자의 경력년수가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 같다. 또한 자격증 보유자와 직업

훈련을 받은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취업

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에 대한 시장임금의 추정값이 연도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

타나 1998년 자료로 산출한 의중임금과의 비교하는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3) 추정값은 희망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하여 산출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관측값보다 높게 나타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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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미취업여성의 의중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Sample Selection)-회귀계수(SE)

구직 또는 취업의사 

유무에 대한 프로빗분석

의중임금 회귀분석

상  수  항 -1.00 (0.55)
*

2.80 (0.28)
***

학  력

 중학교 미만

고등학교 이하 0.27E-1 (0.83E-1) 0.37E-1 (0.39E-1) 

전문대 -1.03 (0.61)
*

-

대학교 이상 -1.20 (0.61)
**

-

전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인문과학 1.39 (0.61)** 0.18 (0.74E-1)**

사회과학 1.46 (0.62)
**

0.13 (0.81E-1)
*

이공계열 1.35 (0.62)
**

0.14 (0.88E-1)

의학계열 1.81 (0.67)*v 0.23 (0.13)*

예체능 및 기타 계열 1.39 (0.63)
**

0.29 (0.88E-1)
***

교육계열 1.45 (0.65)
**

0.31 (0.11)
**

연  령 세 0.48E-1 (0.29E-1)* 0.76E-1 (0.14E-1)***

연령제곱 세 -0.77E-3 (0.35E-1)
**

-0.10E-2 (0.17E-3)
***

거주지역

지방도시 및 군부

서울 -0.64E-1 (0.80E-1) 0.12 (0.38E-1)
***

경기 -0.13 (0.89E-1) 0.54E-1 (0.42E-1)

광역시 -0.10 (0.76E-1) 0.23E-2 (0.35E-1)

결혼상태

 미혼자

기혼 유배우자 -0.64 (0.15)
**

-0.92E-1 (0.71E-1)

기혼 무배우자 -0.33 (0.20)* -0.51E-1 (0.85E-1)

 가구원수 명 0.27E-1 (0.29E-1) -0.85E-2 (0.13E-1)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0.12 (0.78E-1)
*

-0.19E-1 (0.35E-1)

초등학생 자녀 있음 0.53E-1 (0.71E-1) -0.11 (0.34E-1)
***

6세미만 자녀 있음 -0.58 (0.84E-1)** -0.90E-1 (0.49E-1)***

(조) 부모/모친동거 -0.96E-1 (0.10) -0.11 (0.50E-1)
**

 가계소득 log(소득) -0.18E-1 (0.23E-1) -0.20E-4 (0.29E-4)

  부채총액 log(부채) 0.36E-1 (0.76E-2)*** 0.11E-4 (0.38E-5)***

  주택 가치 log(주택가치) 0.24E-1 (0.11E-1)
**

0.45E-5 (0.22E-5)
**

경제적 어려움 있음 0.35 (0.58)
***

-

직장경력 있음 0.73 (0.12)*** -

희망근로시간 전일제 - 0.57E-1 (0.28E-1)
*

전직장 임금/보수 만원 - 0.88E-3 (0.31E-1)
***

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 0.30 (0.93E-1)*

준전문직 및 기술직 - 0.18 (0.59E-1)
**

사무직 - 0.77E-1 (0.47E-1)

판매 및 서비스직 - 0.15 (0.44E-1)**

기능 및 노무직 - 0.33E-1 (0.47E-1)

전 직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0.18 (0.11) -0.93E-1 (0.42E-1)
**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0.25 (0.12)** -0.54E-1 (0.54E-1)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0.39E-1 (0.20) 0.13 (0.89E-1)

남  성

가장의 직업

관리 및 전문직 -0.30 (0.15)
**

0.10 (0.79E-1)

준전문직 및 기술직 0.11 (0.11) 0.72E-2 (0.53E-1)

사무직 0.10(0.12) 0.12 (0.58E-1)
**

판매 및 서비스직 0.78E-1 (0.11) -0.88E-1 (0.53E-1)
*

기능 및 노무직 -0.36E-1 (0.82E-1) -0.28E-1 (0.39E-1)

남성 가장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0.57E-1 (0.80E-1) -0.80E-1 (0.38E-1)
**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0.13 (0.12) -0.61E-1 (0.56E-1)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0.33 (0.12)*** -1.00E-1 (0.64E-1)

남성 가장 학력

고등학교 이하 0.17E-1 (0.79E-1) 0.27E-1 (0.36E-1)

전문대 0.19 (0.14) -0.15E-1 (0.63E-1)

대학교 이상 -0.13 (0.11) 0.22E-1 (0.55E-1)

Lamda - 0.14 (0.82E-1)
*

모델테스트
Log likelihood -1424.18

χ
2
=463.49***

F=5.68***

R
2
=20.32%

    * P<0.1, ** P<0.05, *** P<0.01 



- 377 -

<표 12> 시장임금 추정 회귀분석 결과(Sample Selection)-회귀계수(SE)

취업여부 프로빗 분석 시장임금 회귀분석

상   수 0.53 (0.88) 3.77 (0.28)***

연   령 0.11 (0.54E-1)** -0.96E-2 (0.18E-1)

연령 제곱 -0.11E-2 (0.80E-3) 0.23E-3 (0.26E-3)

학   력

vs 중학교 미만

고등학교 이하 -0.57 (0.99E-1)*** 0.16 (0.41E-1)***

전문대 - 0.19 (0.69E-1)***

대학교 이상 - 0.34 (0.68E-1)***

전   공

(전문대 및 대학이상)

인문과학 -0.20 (0.13) 0.63E-1 (0.50E-1)

사회과학 -0.71E-1 (0.16) 0.15E-1 (0.56E-1)

이공계열 -0.17 (0.16) 0.39E-1 (0.53E-1)

의학계열 0.81 (0.25)*** 0.15 (0.72E-1)**

예체능계열 -0.63E-1 (0.17) 0.12E-1 (0.57E-1)

교육계열 0.28 (0.20) -0.15E-1 (0.61E-1)

결혼상태 vs 미혼자
기혼 유배우자 -1.20 (0.12)*** 0.14 (0.41E-1)***

기혼 무배우자 -1.16 (0.21)*** -0.70 (0.61E-1)

가족상황

가구원수 0.68E-1 (0.31E-1)*** -

중고등학생 자녀있음 0.27 (0.71E-1)*** -

초등학생 자녀있음 -0.98E-1 (0.74E-1) -

6세 미만 자녀 있음 -0.68 (0.75E-1)*** -

(조)부모/모친 동거 0.40 (0.13)*** -

가족소득 본인소득제의 -0.38 (0.16E-1)*** -

거주지역

vs 지방도시 및 군부

서울 -0.63E-1 (0.11) 0.13 (0.41E-1)***

경기 0.16E-1 (0.11)* 0.88E-1 (0.44E-1)**

광역시 -0.16 (0.10) 0.54E-2 (0.39E-1)

직업훈련 받음 - 0.70E-1 (0.26E-1)***

자 격 증 있음 - 0.64E-1 (0.34E-1)*

직   업

vs 판매 및 서비스직

관리 및 전문직 - 0.13E-1 (0.42E-1)

준전문직 및 기술직 - 0.48E-1 (0.36E-1)

사무직 - 0.47E-1 (0.34E-1)

기능 및 노무직 - -0.23 (0.29E-1)*** 

종사상 지위

vs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 0.26 (0.23E-1)***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0.52 (0.47E-1)***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0.24 (0.37E-1)***

경력년수 년 - 0.42E-1 (0.78E-2)***

경력연수제공 - -0.12E-2 (0.39E-3)***

근로시간 전일제 - 0.62E-1 (0.16E-1)***

연도 vs 1999

2000 0.80E-2 (0.58E-1)

2001 0.91E-1 (0.55E-1)**

2002 0.24 (0.54E-1)***

Rho 0.79 (0.11E-1)***

Lambda -0.22 (0.22E-1)***

VAr(e) 0.88D-1

Var(c) 0.45

Var(v) 0.10D-1

모델테스트
Log likelihood -5282.30

χ
2
=2468.14***

F=76.21***

R
2
=33.72%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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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의중임금 관측값과 추정값                                   평균(SD)

단위: 만원-2000년 기준 화폐가치 관측값 추정값1)

구직자 및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 85(50) 87(20)

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 - 83(21)

전체 85(50) 85(20)

 1) 추정값은 희망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하여 산출함

<표 14> 시장임금 관측값과 추정값                                  평균(SD)

단위:만원-2000년 기준 화폐가치 1999 2000 2001 2002

취업자-관측값 68(54) 74(65) 87(81) 101(74)

취업자-추정값 74(23) 79(24) 83(25) 87(25)

미취업자-추정값 84(17) 84(17) 85(17) 86(17)

전체-추정값 79(21) 82(21) 84(21) 86(21)

  미취업 상태별로 산출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이 <표 15>에 나타나 있다. 의중임금의 추정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완만히 증가한 반면 구직자를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는 의중임금은 2001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관측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측값의 관찰 사례수가 

매우 적고 관측값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특히 2002년) 관측값을 근거로 미취업자의 

실제 의중임금이 2001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2001

년과 2002년에 의중임금 평균값에서 두드러진 증가를 유발할 만한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이 있

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추정값이 전체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의 고찰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미취업은 가계생산과 시장노동의 시간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구직 및 취업의사 유무별로 미취업 상태를 구분하여 의중

임금과 시장임금을 살펴보면 구직자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다른 양상이 발견되고 있다. 구직자

는 2000년 이후부터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 있는 결과는 의중임금은 

다른 미취업자에 비해 낮은 반면 시장임금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직을 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

은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추정되었는데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

이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음은 추정된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자발적 미

취업으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비자발적 미취업으로 하여 이 두 집단의 규모를 보면(표 16) 자

발적 미취업자는 약 60%, 비자발적 미취업자가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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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 미취업 상태별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값
1)
                     단위: 만원-평균(SD)

구분 전체 구직자
비경제활동

-취업의사 있음

비경제활동

-취업의사  없음

1998

표본수 1434 280 423 731

의중임금-관측값 85(50) 81(42) 87(54) -

의중임금-추정값 85(20) 86(19) 87(20) 83(21)

시장임금-추정값 - - - -

1999

표본수 1299 113 183 1003

의중임금-관측값 83(54) 83(54) - -

의중임금-추정값 89(22) 84(17) 89(18) 90(22)

시장임금-추정값 84(16) 84(17) 84(15) 84(17)

2000

표본수 1220 83 208 929

의중임금-관측값 89(62) 89(62) - -

의중임금-추정값 89(20) 85(17) 89(17) 89(22)

시장임금-추정값 84(17) 86(18) 85(15) 84(17)

2001

표본수 1138 67 199 872

의중임금-관측값 94(84) 94(84) - -

의중임금-추정값 90(24) 86(21) 90(24) 90(25)

시장임금-추정값 85(17) 87(18) 86(15) 84(17)

2002

표본수 1117 69 160 888

의중임금-관측값 126(213) 139(213) - -

의중임금-추정값 91(23) 89(21) 91(23) 91(24)

시장임금-추정값 86(17) 90(17) 86(17) 85(17)

1) 2000년 기준 물가지수로 조정함

<표 16> 연도별 자발적 미취업자와 비자발적 미취업자-빈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자발적 803(61.82) 758(62.13) 707(62.13) 679(61.67)

비자발적 496(38.18) 762(37.87) 431(37.87) 422(38.33)

전체 1299(100) 1220(100) 1138(100) 1101(100)

<표 17> 자발적 미취업자와 비자발적 미취업자의 구직 및 취업의사 여부에 따른 미취업 여성 분포

-빈도(%)

연도 전체
자발적/취업의사

없음

비자발적/취업의

사 없음

자발적/취업의사

있음

비자발적/취업의

사 있음

1999 1299(100) 639(49.19) 364(28.02) 164(12.63) 132(10.16)

2000 1220(100 607(49.75) 322(26.39) 151(12.38) 140(11.48)

2001 1138(100) 564(49.56) 308(27.07) 143(12.57) 123(10.81)

2002 1101(100) 561(50.95) 314(28.52) 118(10.72) 10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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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미취업자와 비자발적 미취업자를 구직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와 일자리가 있

더라도 취업하지 않을 미취업자로 다시 구분하여 미취업 여성을 네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표 17). 

미취업 여성의 절반 정도는 의중임금이 기대시장임금보다 큰 자발적 미취업자이면서 취업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의중임금보다 시장임금이 높은 비자발적 미취업자이

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미취업자들이다. 기대시장임금이 의

중임금보다 높고 취업의사가 있어서 노동 시장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성은 10% 내외로 나타

났다. 기대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은 전체 미취업 여성의 30%에 

육박한다. 의중임금이 기대 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도 10% 내외에 달한다.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약 20% 내외의 미취업여성에게 적절한 일자리

의 제공이, 취업의사가 없는 비자발적 미취업여성에게 여성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통하여 취업 동

기를 유발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네 가지 미취업 유형과 관련된 개인 

및 가계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5.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유형의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여성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다수를 차지하

는 자발적이며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multinomial logit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8>에 나타나 있다.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력의 미취업 여성에 비해 고등학교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취업 여성은 비자발적 미취업자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특히 전문대학을 졸업한 미취

업 여성은 중학교 이하 학력 여성에 비해 비자발적/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전공도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이공계열, 의학계열 전공자는 비자발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육계열전공자는 자발적/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교육

계열 전공자는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문과학 전공은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취

업 여성은 지방 도시 거주자에 비해 의중임금이 기대 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경향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자발적/비자발적 미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나타나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자발적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 초등학

생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반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은 미취업이 자발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

능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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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취업의사 및 자발적 및 비자발적 미취업 상태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

           (vs. 자발적/취업의사 없음)-회귀계수(SE)

비자발적/취업의사없음 자발적/취업의사있음 비자발적/취업의사있음

상수 9.05 (3.23)*** 0.78 (3.49) 14.75 (4.15)***

학력

중학교 미만

고등학교  0.74 (0.35)
**

0.22 (0.28) 1.34 (0.52)
***

전문대 0.69 (0.66)  0.13 (0.79) 2.45 (0.88)
***

대학교 이상 3.34 (0.68)*** -0.52(0.85) 4.17 (0.93)***

전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인문과학 0.15 (0.59) 0.85 (0.75) -0.78E-1 (0.77)

사회과학 1.52 (0.70)
**

0.70 (1.02) 1.43 (0.89)

이공계열 1.34 (0.61)** -0.11 (0.92) 0.45E-1 (0.82)

예체능 및 기타 계열 -2.83 (0.92)
***

0.64 (0.78) -33.35 (1045271.8)

의학계열 1.43 (0.96) 1.49 (1.03) 0.54 (1.51)

교육계열 -2.66 (1.37)** 1.54 (0.92)* -2.16 (1.62)

연   령 세 -0.36 (0.20)
*

-0.37E-1 (0.21) -0.76 (0.26)
***

연령제곱 세 0.51E-2 (0.30E-2)
*

0.66E-3 (0.31E-2) 0.11E-1(0.40E-2)***

거주지역

지방도시 및 군부

서울 0.24 (0.28) -0.36E-1 (0.26) -0.22 (0.42)

경기 0.38 (0.28) 0.48 (0.36) 0.52 (0.40)

광역시 -0.34 (0.26) 0.68 (0.30)
**

-0.19 (0.36)

결혼상태

 미혼자

기혼 유배우자 -1.24 (0.45)*** -0.75 (0.50) -2.50 (0.60)***

기혼 무배우자 -4.58 (1.25)*** -0.74 (0.88) -4.31 (1.46)***

 가구원수 명 -0.19E-1 (0.12) -0.28E-1 (0.13) 0.16 (0.16)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0.95E-1 (0.31) -0.85E-1 (0.33) 0.69 (0.43)

초등학생 자녀 있음 2.17 (0.27)*** -0.45 (0.33) 2.59 (0.40)***

6세미만 자녀 있음 -0.67 (0.27)
**

-0.97 (0.36)
***

-1.05 (0.42)
***

(조) 부모/모친동거 2.57 (0.47)
***

0.97 (0.53)
*

1.91 (0.63)
***

 가계소득 log(소득) -1.09 (0.14)*** -0.36 (0.16)** -1.19 (0.16)***

 순자산 log(순자산 0.34E-1 (0.41E-1) -0.15E-1 (0.43E-1) -0.24E-1 (0.54E-1)

경제적 어려움 있음 0.42 (0.20)
**

0.22 (0.22) 0.66 (0.33)
**

자격증 있음 1.16 (0.24)*** -0.35 (0.34) 1.46 (0.38)***

직업훈련 받음 1.89 (0.30)
***

0.34 (0.35) 2.51 (0.27)
***

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3.82 (0.75)
***

-0.41 (0.69) -6.09 (1.40)
***

준전문직 및 기술직 -3.02 (0.54)*** 0.86E-2 (0.54) -4.50 (0.98)***

사무직 0.71 (0.33)
**

0.16E-1 (0.48) 0.30 (0.50)

판매 및 서비스직 -1.34 (0.38)
***

-0.29E-1 (0.44) -2.49 (0.60)
***

기능 및 노무직 1.30 (0.35)*** 0.52 (0.48) 0.74 (0.53)

전 직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0.96 (0.48)
**

-0.92 (0.41)
**

0.21E-1 (0.70)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1.00 (0.52)** -0.46 (0.42) -1.45 (0.74)**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0.99 (1.29) -0.37 (0.80) -1.01 (1.62)

전직장 임금/보수 만원 -0.26E-1 (0.12) 0.31 (0.11)
***

0.35 (0.17)
**

남성 가장의 직업

관리 및 전문직 0.48 (0.49) -0.47 (0.62) -0.17 (0.73)

준전문직 및 기술직 0.88E-1 (0.42) -0.41 (0.49) -1.11 (0.65)*

사무직 -1.34 (0.48)
***

-0.76 (0.55) -2.11 (0.74)
***

판매 및 서비스직 -0.63 (0.44) -0.44 (0.48) -0.18 (0.56)

기능 및 노무직 0.52 (0.32) 0.27 (0.35) -0.27 (0.42)

남성 가장 학력

고등학교 이하 -0.30E-1 (0.29) 0.23 (0.33) 0.20 (0.39)

전문대 0.47 (0.42) 0.63 (0.48) 0.87 (0.60)

대학교 이상 0.45E-1 (0.39) 0.64 (0.44) 0.27 (0.56)

모델테스트
Log likelihood=-870.19,  Pseudo-R-squared=32.36%

χ
2
=832.58***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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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조)모친과 동거하는 여성의 미취업은 비자발적이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효과도 세 범주에 대해 모두 음의 부호로 나타나 가계소득이 낮을

수록 비자발적이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주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인 경향이 있지만 취업의사 유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미취업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이전에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경우  미취업이 자발적

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사무직이나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했던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이

고 취업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이전에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했던 여성은 비자발

적 미취업일 확률은 유의하게 높지만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한 여성은 자발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나 보수가 높을수록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남성 가장의 직업이 준전문직이거

나 기술직인 경우 가계에 남성 가장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비자발적이고 취업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 남성 가장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미취업이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

  로짓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자발적/취업의사 없는 여성이기 때문이 첫 번째 열(변수 다음 

열)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공통으로 취업의사가 없지만 미취업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지

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알 수 있다. 

  회귀계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낸 특성을 가진 여성은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커서 미취업 

상태가 자발적일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고 회귀

계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여성은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커서 시장에 이들 노

동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노동시장 진입이 보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비자발적 미취업 여성의 특성을 정리하면 (1)학력이 높고 (2)전문대 이

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전공은 사회과학이나 이공계열이며 (3)미혼 (4)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5)부

모 혹은 모친과 동거 (6)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7)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았고 (8)이전에 

사무직 또는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 (9)이전에 정규직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다. 반대로 의

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아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여성의 특징은 (1)학력이 중학교 

이하로 낮거나 전문대 이상 학력자인 경우는 전공이 교육계열이거나 예체능•기타 (2)기혼자 (3)6

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4)가계소득이 높으며 (5)이전 직업이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6)이전에 비정규직 근로 경험이 있거나 (7)남

성 가장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열에 나타난 결과는 비교 범주가 공통으로 자발적 미취업인 경우로서 취업의사가 있는

지 여부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알려 준다. 전공이 교육계열이거나 광역시에 거주하며, (조)부

모나 (조)모친과 동거하는 여성,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임금 및 보수가 높을

수록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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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열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의중임금이 높고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과 대비하여 시장

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으면서 취업의사도 있어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특성을 개략적으

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취업 여성은 대체로 학력이 높고 미혼자이다. 기혼자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만큼 성장하였고 영유가 자녀가 있는 경우는 드물며 가사에 도움이 줄 가능성이 

큰 부모나 모친과 함께 사는 경향이 있다. 가계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

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취업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여성들이다. 이

전에 전문직 및 관리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여성은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년간의 여성 노동시장 활동 변화추이를 보면 20-45세 여성의 대다수는 취업했으면 

취업상태를, 취업하지 않았으면 미취업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대략 여성의 35% 

내외는 취업상태를, 약 36% 내외는 미취업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약 32% 내외는 취업과 미

취업 상태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에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고, 이후부터는 취업자가 미취업 상태로 변동하는 경향보다 미취업자가 취업하는 경향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둘째,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가운데 다음해에 취업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는 취업의사가 없는 완전미취업자로 이동하는 경향이 우세

하다. 따라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여성은 구직포기와 더불어 취업포기자가 되어 취업의사가 없

는 미취업자로 편입되고 있어서 취업 의사에 관한 정보로는 여성의 미취업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

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추정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나타나 미취업은 가계생산과 시장노동 시간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임

을 시사한다.    

 세째, 추정된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자발적 미취

업으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비자발적 미취업으로 하여 이 두 집단의 규모를 보면 자발적 미취

업자는 약 60%, 비자발적 미취업자가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의 약 절반 정도는 자

발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 약 10%는 자발적/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 약 30%는 비자발적/취업

의사 없는 미취업자, 약 10%는 비자발적/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로 나타나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정책의 실행으로 미취업자의 약 50% 정도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

여서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행의 50% 대에서 75%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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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넷째, 비자발적 미취업자의 특성은 학력이 높거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

성들로서 노장노동에 유용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어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

서 비자발적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기능, 저임금 직종보다 고학력 여성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활용정책과 노동 수요의 확대가 효과

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내용이 실제 직장업무와 연관이 높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에게 취업할 의사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난 점은 여성들에게 실제 취업현장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알게 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미취업자라도 교육계열 전공과 광역시 거주가 취업의사를 갖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산

업사회에서 교육분야는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고 일의 내용이 소프트하며 직장 환경이 여성 친화적

이어서 고학력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화 사회에서 일을 통하

여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혜택을 줄 수 있고 소프트한 내용을 가진 다양한 직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분야에 여성 노동력을 준비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광역시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이 유의하게 많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이에 따라 일을 하고자하는 여성도 증가할 것임을 시

사한다. 

  여성의 이전 직업이 미취업 여성의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도 신중하

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전에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자발적이어서 취업가능성이 낮

은데 비해 사무직이나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이어서 노

동 시장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식이나 기술의 진

부화가 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다가 그만 둔 여성은 일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사무직이나 단순노무직에 비해서 노동시장 재진입이 보다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기능의 여

성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가치가 높은 전문 여성인력이 노동시

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가장 필수

적인 방안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존재, 초등학생 자녀의 존재, 가사조력자로 기여하는 (조)모

친의 동거가 미취업 상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계생산 부담이 

적은 여성의 의중임금이 낮아져서 취업상태가 비자발적이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경향이 있다. 여성

의 직장 일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유지가 가능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는 의중임금을 높이고 취업의사를 갖지 않도록 작용하는 결정적인 요인으

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대수

준이 높은 고학력 여성을 취업으로 유도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녀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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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공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육서비스를 

확장 정책은 양적인 공급의 확대만으로는 전문 여성인력의 노동력 활용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아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중가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보다 가능한 여성은 대체로 학력이 높고 자녀 양육과 가사일에 대

한 부담이 적으며 가계의 소득에 대한 요구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 일의 특성이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

학력, 저기능, 저임금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 활용 정책은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 정책이 이러한 여성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성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의 구축

이 필수적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의중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아줄 보육서비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이 가계로 되

돌아가 노동공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취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

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출산은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

는 실정이다. 

  여성 노동의 공급은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에서 그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기술을 가진 고학력 

여성 중심의 여성 친화적인 직업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 수요가 증대하고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분야에서 인력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분야는 여

성 친화적인 특성이 있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

는 복지 및 정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여성 인력을 준비시켜 배출하고 투입할 수 있는 공급측면에

서의 정책적 접근과 아울러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취업 장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실

행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맞물린 통합적인 여성인

력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취업 지도를 노동시장 상태와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차원에

서 실행하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의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업무 배분, 승진, 진급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

제상의 혜택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평가하여 구체적인 방

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은 여성 노동 수요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인력

을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업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여성 노동의 생산성과 성차별의 

비용을 인식시키고 여성 노동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관찰불가능한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한 값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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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과 다를 수 있고, 추정치의 사용에 따른 오

차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선행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잠정적인 결론이며 향후 표본이나 시점을 달리한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고 검

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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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 구직자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직자 수 345 131 94 73 71

1년전

구직 계속 36(27.48) 10(10.64) 12(16.44) 7(9.86)

비경활(유) 17(12.98) 9(9.57) 9(12.33) 12(16.90)

비경활(무) 19(14.50) 23(24.47) 17(23.29) 19(26.76)

취업자 39(29.77) 28(29.79) 16(21.92) 21(29.58)

신규진입자 20(15.27) 24(25.23) 19(26.03) 12(16.90)

2년전

구직 계속 11(11.70) 2(2.74) 6(8.45)

비경활(유) 17(18.09) 5(6.85) 3(4.23)

비경활(무) 11(11.70) 22(30.14) 17(23.94)

취업자 24(25.53) 21(28.77) 18(25.35)

신규진입자 27(32.98) 23(31.51) 27(38.03)

3년전

구직 계속 12(16.44) 7(9.86)

비경활(유) 9(12.33) 3(4.23)

비경활(무) 10(13.70) 22(30.99)

취업자 19(26.03) 11(15.49)

신규진입자 23(31.51) 28(39.44)

4년전

구직 계속 7(9.86)

비경활(유) 6(8.45)

비경활(무) 19(26.76)

취업자 14(19.72)

신규진입자 2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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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 구직자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직자 수 345 131 90 73 71

1년후

구직 계속 36(10.43) 10(7.63) 12(12.77) 7(9.59)

비경활(유) 36(10.43) 21(16.03) 6(6.38) 7(9.59)

비경활(무) 89(25.80) 35(26.72) 22(23.40) 17(23.29)

취업자 119(34.49) 41(31.30) 36(38.30) 30(41.10)

표본탈락자 65(18.84) 24(18.32) 18(19.15) 12(16.44)

2년후

구직 계속 11(3.19) 2(1.53) 6(6.38)

비경활(유) 28(8.12) 18(1.53) 5(15.32)

비경활(무) 86(24.93) 20(15.27) 20(21.28)

취업자 108(31.30) 42(32.06) 38(40.43)

표본탈락자 112(32.46) 49(37.40) 25(26.60)

3년전

구직 계속 12(3.48) 7(5.34)

비경활(유) 36(10.43) 7(5.34)

비경활(무) 69(20.00) 16(12.21)

취업자 99(28.70) 48(36.64)

표본탈락자 129(37.39) 53(40.46)

4년후

구직 계속 7(2.03)

비경활(유) 19(5.51)

비경활(무) 71(20.58)

취업자 103(29.86)

표본탈락자 14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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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3>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 수
212 222 223 161

1년전

 계속 55(25.94) 33(14.86) 51(22.87) 40(24.84)

구직자 36(16.98) 21(9.46) 6(2.84) 7(4.35)

비경활(무) 67(31.60) 101(45.50) 87(39.01) 63(39.13)

취업자 37(17.45) 46(20.72) 38(17.04) 31(19.25)

신규진입자 17(8.02) 21(9.46) 41(18.39) 20(12.42)

2년전

계속 55(24.77) 25(11.21) 19(11.80)

구직자 28(12.61) 18(8.07) 5(3.11)

비경활(무) 66(29.73) 83(37.22) 58(36.02)

취업자 54(24.32) 53(23.77) 41(25.47)

신규진입자 19(8.56) 44(19.73) 38(23.60)

3년전

계속 37(16.59) 17(10.56)

구직자 36(16.14) 7(4.35)

비경활(무) 69(30.94) 54(33.54)

취업자 45(20.18) 40(24.84)

신규진입자 36(16.14) 43(26.71)

4년전

계속 27(16.77)

구직자 19(11.80)

비경활(무) 45(27.95)

취업자 40(24.84)

신규진입자 30(18.63)



- 392 -

      <부표 4>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 수
531 212 222 223

1년후

계속 55(10.36) 33(15.57) 51(22.97) 40(17.94)

구직자 17(3.20) 9(4.25) 9(4.15) 12(5.38)

비경활(무) 233(43.88) 96(45.28) 67(30.18) 87(39.01)

취업자 125(23.54) 35(16.51) 47(21.17) 43(19.28)

표본탈락자 101(19.02) 39(18.40) 51(23.50) 41(18.39)

2년후

계속 55(10.36) 25(11.79) 19(8.00)

구직자 17(3.20) 5(2.36) 3(1.35)

비경활(무) 179(33.71) 76(35.85) 67(30.18)

취업자 115(21.66) 39(18.40) 68(30.63)

표본탈락자 165(31.07) 67(31.60) 65(29.28)

3년전

계속 37(6.97) 17(8.02)

구직자 9(1.69) 3(1.42)

비경활(무) 166(31.26) 68(32.08)

취업자 121(22.79) 47(22.17)

표본탈락자 198(37.29) 77(36.32)

4년후

계속 27(5.08)

구직자 6(1.13)

비경활(무) 137(25.80)

취업자 135(25.42)

표본탈락자 22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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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5>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 1142 1016 930 863

1년전

계속 585(51.23) 661(65.06) 566(60.86) 546(63.27)

구직자 89(7.79) 35(3.44) 22(2.37) 17(1.97)

비경활(유) 233(20.40) 96(9.45) 67(7.20) 87(10.08)

취업자 158(13.84) 130(12.80) 117(12.58) 109(12.63)

신규진입자 77(6.74) 129(12.59) 158(16.99) 104(12.05)

2년전

계속 490(48.23) 513(55.16) 490(56.78)

구직자 86(8.46) 20(2.15) 20(2.32)

비경활(유) 179(17.62) 76(8.17) 67(7.76)

취업자 175(17.22) 153(16.45) 135(15.64)

신규진입자 86(8.46) 168(18.06) 151(17.50)

3년전

계속 408(43.87) 456(51.24)

구직자 69(7.42) 16(1.85)

비경활(유) 166(17.85) 68(7.88)

취업자 175(18.82) 179(20.74)

신규진입자 112(12.04) 149(17.27)

4년전

계속 374(43.34)

구직자 71(8.23)

비경활(유) 137(15.81)

취업자 183(21.21)

신규진입자  9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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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6>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 없는 비경활여성 986 1142 1016 930

1년후

계속 585(59.33) 661(57.88) 566(55.71) 546(58.71)

구직자 19(1.93) 23(2.01) 17(1.67) 19(2.04)

비경활(유) 67(6.80) 101(8.84) 87(8.56) 63(6.77)

취업자 127(12.88) 124(10.86) 135(13.29) 133(14.30)

표본탈락자 188(19.07) 233(20.40) 211(20.77) 169(18.17)

2년후

계속 490(49.70) 513(44.92) 490(48.23)

구직자 11(1.20) 22(1.93) 17(1.67)

비경활(유) 66(6.69) 83(7.27) 58(5.71)

취업자 134(13.59) 173(15.15) 176(17.32)

표본탈락자 285(28.90) 351(30.74) 275(27.07)

3년전

계속 408(41.38) 451(39.49)

구직자 10(1.01) 22(1.93)

비경활(유) 69(7.00) 54(4.73)

취업자 157(15.92) 208(18.21)

표본탈락자 342(34.69) 407(35.64)

4년후

계속 374(37.93)

구직자 19(1.93)

비경활(유) 45(4.56)

취업자 178(18.05)

표본탈락자 37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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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7> 취업 여성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자 수 1594 1449 1439 1420

1년전

취업 계속 1084(68.01) 1177(77.09) 999(69.42) 1030(72.54)

구직자 119(7.47) 41(2.83) 36(2.50) 30(2.11)

비경활(유) 125(7.84) 35(2.42) 47(3.27) 43(3.03)

비경활(무) 127(7.97) 124(8.56) 135(9.38) 133(9.37)

신규진입자 139(8.72) 132(9.11) 222(15.43) 184(12.96)

2년전

취업 계속 892(61.56) 910(63.24) 832(58.59)

구직자 108(7.45) 42(2.92) 38(2.68)

비경활(유) 115(7.94) 39(2.71) 68(4.79)

비경활(무) 134(9.25) 173(12.02) 179(12.39)

신규진입자 200(13.80) 275(19.11) 306(21.55)

3년전

취업 계속 789(54.83) 801(56.41)

구직자 99(6.88) 48(3.38)

비경활(유) 121(8.41) 47(3.31)

비경활(무) 157(10.91) 208(14.65)

신규진입자 273(18.97) 316(22.55)

4년전

취업 계속 714(50.28)

구직자 103(7.25)

비경활(유) 135(9.51)

비경활(무) 178(12.54)

신규진입자 29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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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8> 취업여성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자 수 1664 1594 1449 1439

1년후

취업 계속 1084(65.14) 1117(70.08) 999(68.94) 1030(71.58)

구직자 39(2.34) 28(1.76) 16(1.10) 21(1.46)

비경활(유) 37(2.22) 46(2.89) 38(2.62) 31(2.15)

비경활(무) 158(9.50) 130(8.16) 117(8.07) 109(7.57)

표본탈락자 346(20.79) 273(17.13) 279(19.25) 248(17.23)

2년후

취업 계속 892(53.61) 910(57.09) 832(57.42)

구직자 24(1.44) 21(1.32) 18(1.24)

비경활(유) 54(3.25) 53(3.32) 41(2.83)

비경활(무) 175(10.52) 153(9.60) 135(9.32)

표본탈락자 519(31.19) 457(28.67) 423(29.19)

3년전

취업 계속 789(47.42) 801(50.25)

구직자 19(1.14) 11(0.69)

비경활(유) 45(2.70) 40(2.51)

비경활(무) 175(10.52) 179(11.23)

표본탈락자 636(38.22) 563(35.32)

4년후

취업 계속 714(42.91)

구직자 14(0.84)

비경활(유) 40(2.40)

비경활(무) 183(11.00)

표본탈락자 713(43.85)


